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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건축업계는 BIM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각종

건축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도 함께 노력 하고

있다. 이 현상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대부분의 OECD가입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존 CAD 시스템은 건축 외 대부분의 산업에서 사용되어 왔다.  건축만의 특화된

자동설계시스템을 BIM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BIM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기 전, 이 시스템은 파라매트릭CAD라고도 불려졌다.

일종의 변수 개념을 활용한 3차원 캐드 시스템이다.

현재, 이 산업을 주도하는 기관은 BuildingSmart 협회와   각국의 정부기관, 그리고,

국가별 건축협회이다.

건축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사유지에 사적 건축을 하는 행위라도 정부기관의

허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 공공성의 영역에서 BIM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사유지 건축이라도 건축물내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발행할 경우,

개인이 아닌, 경찰이나 소방관이 건축물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경찰,

소방관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한 것이다. 그 데이터는 정부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부터 보관/폐기과정 까지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개념적 목적을 위해, 설계과정을  BIM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보다는 더

구체적 이유가 따로 존재한다. 바로 지금까지의 도면에 대한 오류 때문인다.  CAD시스템은



작업도구가  컴퓨터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사람의 손과 마우스, 키보드를 통해 도면이

완성된다. 그렇다 보니, 수십장의 도면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 오류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오류는 시공과정에 나타나는데,  설계자와 시공자의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BIM

설계가 진행된다.

그러면 어떤 BIM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설계 진행해야 할까?

BIM 표준안을 관리하는 곳은 BuildingSmart.org 를 운영하는 빌딩스마트협회이다.

이곳에서 BIM 표준안이 만들어 진다.

대한민국 역시 이 표준안을 따르고 있다. 이 협회에서 표준 파일 형식으로 IFC파일을

제안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버전은 Ifc 2*3 버전이다. 이 표준파일을

완성할 수 있다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고 상관없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행자

입장에서는 호환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기존 CAD 파일(dwg)을 그대로 활용하며,

PDF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는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PDF일까?

이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3D 모델 파일은  IFC

2*3버전이 기준이고,  2차원 도면 파일은 PDF파일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보통  IFC 파일은  무료 뷰어 제품으로 bimvision.eu에서 제공하는 bimvision을

활용하여, 파일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PDF파일

뷰어(Viewer)제품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공급되므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adobe에서 제공하는 아크로뱃리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https://bimvision.eu/


이 매뉴얼은  BIM 제품 중에서 사용하기 쉽고, 호환성이 높은 ARCHLine.XP(

아치라인 )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프로젝트 파일의 보관

BIM 프로젝트는 1개의 파일로 관리된다. 1개의 파일에 다수의 문서가 저장된다. 그러므로

이 파일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파일은 기본적으로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야

한다. 요즘은 프로젝트 파일을  Cloud 시스템에 보관하고  경우가 많다. 물론, Cloud에

저장해도 된다. 하지만,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이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자동으로 Cloud시스템에 백업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로, 아치라인  프로젝트의 경로가 자동으로 Dropbox 혹은 Onedrive에 저장될 경우,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되지 않는다. 일단, 로컬PC에 저장되고, 이후, 클라우드에 복사되는

것은 가능하다. 아직까지 Cloud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치라인은 기본 문서>draw 폴더 쪽에 저장된다. 물론 사용자가 임으로 별도 폴더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Google계정이 있는 경우, Google Drive에 자동 백업하는 것도



가능하며,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급작스런 PC다운, 혹은 정전 상황을 대비하여 자동

백업 보관기능도 제공되고, 저장 중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오류에 대한 , 복구 기능도

제공된다.

아직까지 BIM프로젝트는 비교적 공사비용이 높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젝트 비용이 비싼 만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중요하다.

3.Teamwork기능을 활용해 보자
BIM작업을 개인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팀으로 작업할 경우,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기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아치라인.Pro기능에 있는 Teamwork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드라이브 혹은 PC의

공유폴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PC의 공유폴더 지정이 쉬울 듯 하지만,  각종

보안 관련 업데이트 때문에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Raidrive를 활용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NAS서버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NAS 서버를 활용하는

리눅스기능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CarpenterA에서 제공하는 BIM 호스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월 3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이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설정은 CarpenterA에서 원격으로 설치하고, 프로젝트 종료시 데이터를

자신의 PC에 백업 해 놓고,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BIM 호스팅 서비스도 종료하면 된다.



단가 높은 BIM프로젝트는 안전한 3중 백업으로 보관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사무소 모든 직원이 동시에 한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며, 외부

BIM 전문가가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BIM 프로젝트는 Teamwork(팀웍), PC별 작업화면과정

4.층고, 해발고도,  지적도  시스템을 확인해야 한다.
진행해야할 층고를 확인해야 한다.   3층짜리 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도제한 뿐만 아니라, 슬라브의 두께,  기둥높이, 테두리보의 두께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층고 시스템에 해발 고도를 지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지정가능하고, 자동적으로 지정된 높이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해발고도는 구글어쓰(Google Earth)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브이월드( https://map.vworld.kr/map/ws3dmap.do# )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공식적일 것이다.  구적도 작성을 위해서는 지적도를 찾아야 하는데,  이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 참고.

확인된 지적도는 비트맵이미지 형태로 제공되는데,  아치라인에서는 이 이미지를 벡터(

Vector ) 파일로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중심선을 먼저 그린다.

건축 설계는  건축주를 위해 진행되기도 하고, 시공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이다.

그래서, 기준위치를 표현하는 중심선 작업을 진행한다.  중심선이 없는 경우, 기초에서

https://youtu.be/8tHKXcHrXQc
https://youtu.be/HjvG2ULCnPU
https://map.vworld.kr/map/ws3dmap.do#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내력벽의 위치를 찾아가기 곤란한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아치라인에서 중심선은  드래프팅 탭의  그리드선 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리드선의 속성 부분에서 등간격으로 할 지, 특정 간격으로 할 지 지정할 수 있다.  물론,

기본 값이 지정된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드선 속성에는 이

그리드선을 모든 층에 자동 표시하는 옵션도 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단순 평면도 만을

그리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아치라인은 이 층관리자 기능에 도면관리자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6.하나의 화면(층)에 하나의 문서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2차원 CAD만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하나의 sheet에  모든 도면을

배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BIM 제품은 자체적으로 도면관리 기능을 제공하므로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즉, 하나의 sheet에 하나의 도곽을 만들고 그곳에 도면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층별 Layer의 show/hide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사용되는 세트/도면 기호는 저장하여 반복 사용한다.
BIM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개의 심볼 혹은 세트가 필요하다. 한번 쓰고 버리지

말자, BIM 소프트웨어 자체가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제품이다.

그렇다 보니, 데이터의 누적이 필수적이다.  이 데이터의 누적은 바로 사용자의 노하우와

직결된다.  se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BIM제품에서는 패밀리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행이도 아치라인은 스케치업, 레빗 파일도 인식하여 자체 set(라이브러리)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적층벽(다른 bim에서는 복합벽체 라고도 한다.)의 세트 구성시, 이 세트는 설계자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다. 5개의 레이어를 구성하고, 저장한다. 이 값은 다른 프로젝트에도

사용될 수 있다. 환경설정파일은 별도 관리되는 것이 추천된다.

각각의 요소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체를 백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8.평면도는 층복사 기능을 활용한다.
“층 복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단면도등은 층복사될 수 없다, 단면도, 입면도는 생성된

데이터를 별도 복사하는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층복사 과정에 2D만 복사하고 3D데이터를 복사하지 않으며련, ‘모조 복사’ 옵션을 체크하면

된다.

또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일부 개체만   다른 층으로 복사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9.창호일람표 작성을 위해 ‘콜아웃’기능을 활용한다.
아직까지 창호 일람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일일이 창호의 입면도를 수작업으로 작성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다.

문서화 부분에  Callout기능으로  창호의 입면도를 뽑아낼 수 있다.

10.도곽 내용은 수정 부분만 수정한다.
사무소별 도곽이 존재한다. 기존 CAD로 작성된 도곽을 아치라인으로 불러와 재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도곽에 있는 문자를 변수화 시키면,  우리 사무소만의 도곽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치라인 설치 후, 템플릿 경로에 한국어 부분에 한국어 템플릿이 존재한다.

1개의 실축  도면과 A3용 도면이 존재한다. 이것을 가져와, 우리 사무소만의 도곽으로 별도

저장하면, 문자만 변경하는 도곽 파일을 완성할 수 있다.

11. PDF파일 생성은 ,여러 장을 하나의 파일로 생성한다.
여러 페이지를 포함하는 PDF파일을 한번의 클릭으로 생성할 수 있다. 아치라인.xp의

Pro버전에만 제공되는 기능이다, 만약 LT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화면을 1개의



PDF로 저장하게 되는데,  인터넷 서비스 중 이 각각의 PDF파일을 묶어주는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가 있다.

https://combinepdf.com/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각의 PDF파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무료로 제공된다. LT사용자라도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2. 도면 목록표는 엑셀(Spreadsheet제품 )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아치라인 자체에 표(Table)를 넣는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생성된 엑셀 파일을 아치라인에 넣을

수 있는데, 원본 엑셀 파일이 수정되면,  자동 갱신할 수 있다.

https://combinepdf.com/


13. 수치지도는 국토정보맵 데이터를 다운 받는다.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리정보원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에서 수치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다. dx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아치라인에서 이 파일을 활용하여 3차원

지형을 생성할 수 있다.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14. 부분3D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 데이터 확인이 더 편리하다.
작업과정에 전체 데이터를  한 화면에 3D화 시키면,  컴퓨터에 무리를 주게 된다. 모든 BIM

제품은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방식으로 작동된다.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에 자동으로

일련번호를 생성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며, 이 데이터는 기본값과  호출된 값으로 나뉜다.

3D데이터는 호출된 값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부분만 호출하여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된다.

부분3D 생성은  Make3D에서 층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가지는 화면 부분에서

원하는 영역를 지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 2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면, 3차원 화면을

손쉽게  구동시킬 수 있다.




